
<보도내용>

□ 2026.2.13. 서울경제는 ｢재경부 2045, 기획처는 2050... 따로가는 비전에 

정책 혼선 우려｣ 제하의 기사에서,

 ㅇ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각각 ‘국가 대도약 2045’와 ‘미래 비전 

2050’을 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청사진 마련에 착수했으나, 긴밀한 

조율 없이 병렬적으로 장기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현재 정부는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 간 적극 협의하고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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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간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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